
면 텍스타일 - 가공의 모든 기술 결집하여  

면 100% 스트레치 직물 개발 

일본 면 텍스타일의 선염 산지 산모도(産元) 상사인 다카류(高龍) 상점과 

수출 상사인 케이 에이 트레이딩은 면 100%의 스트레치 직물 “프리마베라

(Primavera)”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, 여성 의류 분야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

있다. 

이들 두 상사는 프리마베라를 개발하는 데 방적에서부터 직포ㆍ가공까지 

망라한 개발 팀을 만들고, 각 공정마다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결집함으로써 

면 100% 직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스트레치 기능을 실

제로 만들어 냈다. 프리마베라는 이태리어로 새로운 면 소재로서의 활력을 

높이 발휘할 수 있는 봄을 말한다. 

스트레치성 외에도 소프트감이 뛰어나며, 본래의 면에는 없는 드레이프성

도 있다. 이 두 상사에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내추럴 소재로서 용도마다 판매

하는 창구를 하나로 집중시키는 등 신중하게 판매를 늘려 나갈 생각이다. 

당초에는 후염 직물로서 늘려나갔는데, 선염에도 넓혀 점차 상품 구성을 

다양화하고 있으며,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판매할 생각이다. 원단 값은 

1m에 1,000~1,500엔이다. ♣ 

 


